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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맛의 비법은 싱싱한 재료와 불의 조절에 있습니다”
한국식 중화요리 전문점 “향원(Golden China)”

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음식은 단연 짜장면, 

짬뽕 그리고 탕수육이다. 이 세 가지 음식은 어린 시절 

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였고, 어른이 된 지금도 언제

나 후각과 미각 그리고 눈을 황홀하게 만드는 요물(?)

이다. 그래서 이들 음식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

는다면 맛보지 않은 그 식당의 어떤 종류의 음식맛에

도 신뢰가 간다.

터스틴에 위치한‘향원’은 바로 그런 중국음식점이

다. 이미 입소문이 자자해서‘향원’에 대해 중언 부언

하는 것이 오히려 구차할 지경이다.

‘향원’에서는 MSG를 사용하지 않는다. MSG를 넣

지 않고 음식맛을, 그것도 중국음식맛을 낸다고 하니 

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다.‘향원’의 주방에

서는 MSG를 찾을 수 없다.‘그럼 어떻게 사람들의 입

맛을 사로잡은 맛을 낼까?’궁금해진다. 비결은 싱싱한 

천연의 음식재료와 불의 세기에 있다

고‘향원’의 사장님은 귀띔한다. 불의 

세기를 잘 조절해서 재료가 가장 좋은 

맛을 내는 시간만큼 조리해야 한다는 

것이다.

또한 느끼한 맛을 싫어 하는 한국 

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기름

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. 사용하는 기

름도 식물성 기름으로 건강에 무해하

다.‘향원’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얼마

나 깨끗한지는 탕수육을 먹어보면 금

방 알 수 있다. 깨끗한 기름에서 튀겨진 

탕수육은 그 색이 밝은 노랑을 띠고 있

어 눈으로 보기에도 깔끔하며, 한입 머

금는 순간의 바삭함과 고소함은 담콤

한 소스와 어울어져서 입안을 황홀하게 한다.

모든 음식에 푸짐하게 들어있는 식재료는 맛을 위한 

기본이다.

한국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‘향원’에서만 맛볼 수 

있는 음식이 있다. 바로‘해물비빔짬뽕’과‘콩나물 짬

뽕’그리고‘매운 하얀 짬뽕’이다.‘향원’의 짬뽕이야 

이미 그 맛이 정평이 나 있어서 달리 소개할 필요가 없

겠지만, 이 세 짬뽕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. 매일 무엇

을 먹을까 고민하던 가족들을 위해 짬뽕을 색다르게 

조리해 보았더니 가족들의 반응이 좋아‘향원’의 메

뉴에 추가하여 보았다. 그랬더니 한 

번 먹어 본 고객들이 그 맛에 반하

여 정식 메뉴로 추가해 줄 것을 부

탁하였고 이제는 마니아들까지 생

겨났다고 한다.

‘해물비빔짬뽕’은 이름 그대로 국

물이 없이 해물을 비롯한 각종 재

료를 비벼 먹는 짬뽕이며,‘콩나물 

짬뽕’은 전통적인 짬뽕에 콩나물

을 넣어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짬뽕

으로 해장용으로도 제격이다.‘하얀 

매운 짬뽕’은 할라피뇨로 매운맛을 

낸 국물이 맑은 짬뽕이다. 매운맛 마

니아라면 지금 바로‘향원’으로 발

걸음을 재촉하면 큰 만족감을 가지

고 문을 나설 것이 분명하다.

‘향원’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모임을 즐

길 수 있는 단체석도 잘 갖추어져 있다. 12명, 24명, 30

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은 물론 홀과 분리된 공간에 40

여 명의 단체석이 마련되어 있어 교회나 단체, 가족 모

임의 장소로도 좋다.

화요일-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연

다. 월요일은 휴무이다.

▶ 문의 : (714) 838-0212/0438

▶ 주소 : 1046 Walnut Ave., Tustin, CA 92780

 

소망소사이어티, 샌디에이고 지부 설립

비영리 단체‘소망소사이어티’(이사

장 유분자)’가‘아름다운 삶, 아름다

운 마무리(Well-Being, Well-Dying)’

확산을 위해 샌디에이고에 지부를 설

립했다. 

소망소사이어티는 오는 27일 10

시, 샌디에이고 연합감리교회(6701 

Convoy Ct., San Diego, CA 92111)에

서‘소망 포럼’을 열고 샌디에이고 지

부를 정식으로 발족한다. 이날 행사에

서는 발족식과 함께‘죽음 준비와 치

매’란 주제의 포럼이 개최된다. 포럼에

서는‘치매 바로 알기(편성범 고려대학

교안암병원 재활의학과장, UCI 방문

교수)’‘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케

어(에린 김)’,‘삶의 마지막 숙제, 아름

다운 마무리'(조셉 전, 의사) 등의 강연

과 상황극이 공연될 예정이다.

유분자 이사장은“미국 내 첫 지부가 

되는 샌디에이고 지부의 발족으로 앞

으로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의 비전이 

확산될 것이다. 샌디에이고 지부가 모

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

다.”고 말했다.

행사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

있으며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.

한편 소망소사이어티 지난 13일 사

이프레스에 있는‘소망홀’에서‘제2차 

소망 건강 콘서트’를 성황리에 개최했

다. 이날 행사에서는 편성범 교수가‘건

강한 뇌, 즐거운 노년’이라는 주제로 

강연했다. 

소망소사이어티는 후원자들의 후원

금으로 운영된다.

문의: (562) 977-4580

한 소스와 어울어져서 입안을 황홀하게 한다.

짬뽕’은 전통적인 짬뽕에 콩나물


